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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SNS 이용 유형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 첫째, SNS 이용 유형 중 정보추구와 상호작용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SNS 이용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셋째, 물리적 거리감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거리감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SNS를 통한 상호작용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SNS 이용이 심리적 안정을 유발, 온라인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유지, 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Service (SNS) usage type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OVID-19, with emphasis on the mediating role played by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ing. It approaches the subject from the social capital perspective through an online survey involving 401 adult men and women aged 18 and older.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3.0 program showed that, first, information-seeking and interaction types of SNS us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cond, we confirme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physical distance and psychological dis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age type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third, we confirmed that as physical distance increased, psychological distance also increa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actions through SNS can positively influence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that SNS use in uncertain situations can lead to psychological security and the forma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social capital through on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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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과 후로 크게 나누어졌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지난 2022년 4월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되었던 시점까지 2년여 간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비대면 상황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2019년 47.7%에서 2021년 55.1%로 증가하였고, 새로운 지식 및 정보 추구 등의 이용자 니즈에 따라 인터넷 사용과 SNS, OTT(Over The Top) 등의 미디어 이용량 역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이용의 증가는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SNS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 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을 두는 환경에서는 SNS 이용이 비록 매개된 형태이지만 대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연성을 갖고 있다[2], 사회적 자본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가상공동체를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2]. 또한 온라인 공간의 사회적 관계로 출발하여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기도 하며, 이와는 달리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져 유지, 보강되는 경우도 많은데[3], 이처럼 SNS로 발생되는 온라인 관계도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는 미디어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미디어 이용을 통한 정보교환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점을 강조하기도 하는 한편 반대로 미디어 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자본이 감소한다는 역설적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타인과의 연결은 인간의 욕구 중 하나로서 SNS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4]으로. 관계를 강화하거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인관계 형성과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5],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비용을 감소시켜주기도 한다[3].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증감은 미디어 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SNS는 개인 미디어로서 이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갖고 활동 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연결 및 결속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6],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형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7].

      그동안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로서 이루어진 미디어 이용과 대인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물리적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오프라인 환경에서 미디어의 이용 동기나 유형이 이용자의 지각과 태도 형성 과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8]-[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한 물리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일상에서 SNS 이용 유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상되는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 나아가 대인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통해 SNS 이용 유형과 대인간 사회적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만족과의 관계를 이론적 논의로서 고찰해보고 둘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지침 준수정도에 따른 물리적 거리감 수준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이용유형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거리감 수준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질병 감염의 확산으로부터 물리적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에 그 준수 정도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은 상이할 수 있으며, SNS 이용에 따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과 대인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정보 공유, 상호작용 등을 통해 형성[3]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활동이 제한된 환경에서의 SNS 이용은 자유로운 소통 환경 안에서의 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만족도와 SNS 이용 유형의 관계를 세부유형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온오프라인의 자유로운 소통환경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구보다 SNS의 이용과 사회자본 유지와 형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2-1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
        사회적 자본에 대해 콜먼[11]과 퍼트남[12], 오닉스와 불렌[13]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구조의 관점에서 인적 관계망 중심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이들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지닌다’는 명제 아래[12], 약한 연대(연결적 자본)와 강한 연대(결속적 자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공적 자산이자[11], 인적 자본으로써의 사회 자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로써[12], 사회적 참여[12], 안정적인 오프라인 관계를 기반한 온라인 상에서의 결속 강화[4]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된다. 이들의 공통적인 배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제약 없이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소통되는 상황에서 검증된 결과이다[14],[15].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의 사회적 거리는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신체 간 거리를 의미하는데, 코로나 19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성과 규범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16]. 사회적 거리에 해당되는 공간은 식사, 집회, 공동체적 활동 공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16], 이러한 사회적 공간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친교를 나누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 개념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회적 자본은 미디어의 지속적 이용에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SNS를 이용하여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 만족감이 높아지면 타인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도 하며[17], SNS 서비스의 특성과 상호작용이 신뢰와 결속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18].

        이처럼 다양한 SNS 이용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고[19],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 증가는 더욱 풍부해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자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7].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오프라인 공간에서 면대면 중심의 전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한계를 갖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대면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SNS는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도구로서 콘텐츠 작성 및 게시, 보기, 공유, 참여나 추천 등의 행위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1], [3], [6]에 따르면, SNS 이용이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결속력을 높여 사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한 관계가 SNS의 지속적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3].

      

      
        2-2 SNS 이용과 대인관계
        인간은 안정적인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 상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는데[20],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의 특성 상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면대면 중심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의 불안 및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기도 한다[20]. 따라서 제한적인 비대면 상황에서 SNS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는 보건정책과 예방을 상기하는 주요 역할을 하며, 핵심적인 정보 습득과 해석, 교육 등의 정보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21],[22].

        인터넷 패러독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상호작용 증가는 대인 간 의사소통의 부재를 보완시켜주고[23],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타인과 온라인 교류가 증가하여 사회적 자본 확장 및 사회 신뢰도 증가[24]로 이어지며,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확장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밝히기도 했다[6]. 또한 SNS의 이용은 오프라인 내에서의 관계를 온라인에서 강한 연계로 이어지고[25],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3].

        SNS 이용 동기를 정보추구, 오락 및 유희, 현실회피, 상호작용 등으로 구분한 선행연구[26],[27]에서는 대인 간 관계유지와 강화를 통해 대인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관계유지, 자기표현, 현실회피, 정보습득, 정보추구, 유명인 교류로 구분하여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대인관계를 유지,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유지를 위한 SNS 이용이 실제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정보습득과 자기표현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계를 SNS 공간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형성하기도 한다[26]. 이러한 결과들은 SNS 이용이 실제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계를 SNS 공간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26].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유형을 정보추구형, 상호작용형, 그리고 유희 및 오락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보추구형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며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지식정보추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상호작용형은 대인관계의 형성과 교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친교, 자기표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며, 유희 및 오락 유형은 기분전환, 쇼핑정보 공유, 습관적 이용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SNS 이용 유형(정보추구, 상호작용, 유희오락)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인관계 변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타인과의 대면 접촉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지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 시행은 물리적 환경을 차단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28], 신체활동의 감소, 사적모임과 같은 전반적인 일상 활동의 제한으로 신체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대인간 심리적 거리감을 증가시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2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 개인의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안을 준수정도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인 거리감은 증가하고[30],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의 제한이나 이웃과의 관계 단절과 같은 사회적 고립의 문제[31]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거나, 30대 이하의 경우 불안과 우울을 더 경험하기도 한다[31],[32].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경험한 개인은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며[32], 긴장감이나 우울, 답답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타인에 대해 불신이나 경계, 분노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접촉이 제한되어 정서적 불안정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33]하는 과정에서 SNS 이용을 통해 비대면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이용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더 큰 관계성을 갖는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방안 준수정도와 SNS 이용 유형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가설 2. 심리적 거리감은 SNS 이용 유형(정보추구, 상호작용, 유희오락)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매개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물리적 거리감은 SNS 이용 유형(정보추구, 상호작용, 유희오락)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매개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물리적 거리감이 멀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부(-)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SNS 계정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2022년 8월 10~17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401명의 응답을 받았다. 수집된 응답 중 결측치와 이상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401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물리적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은 ‘나와 타인이 얼마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개인과 상황별 상황에서 타인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이 얼마나 수칙을 이행했는지를 측정하였다. 수칙준수 정도가 높을수록 물리적 거리감 멀다고 볼 수 있고, 수칙준수 정도가 낮다면 물리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부 측정 항목은 개인방역 3개 문항, 상황별 수칙 영역 중 중 업무 시 5개 문항, 식사 시 5개 문항, 운동 시 5개 문항, 공동생활 7개 문항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밀접한 관계로, 개인이 상호작용 행위에서 감성적 느낌, 의견, 유대의 관점에서 지각하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정의하였다. 심리적 거리감의 측정문항은 선행연구[33]-[35]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총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측정 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이므로 역코딩 후 분석하였다.

        

        
          3)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는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인관계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크라츠케의 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와 김소희 외[36],[37]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총 10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SNS 이용유형
          SNS 이용 유형은 SNS를 이용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정보추구 유형, 상호작용 유형, 유희와 오락추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추구 유형은 개인이 필요한 정보 탐색과 습득을 위해 의견,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게시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상호작용은 지인 및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 및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유희와 오락은 개인의 정서적, 감정적 측면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세부 측정문항은 김형석[38], 김남이와 이수범[3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정보추구 4개 문항, 상호작용 4개 문항, 유희 및 오락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하고,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에서는 각 변인들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401명으로, 남성 187명(46.6%), 여성 214명(53.4%)으로 확인되었다. SNS 이용은 연령이 낮은 미혼이며, 고학력이고, 고소득일수록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국미디어패널, 2022). 또한 SNS 이용행태 조사결과 중 세대별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2019년 47.7%에서 2020년 52.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19세~29세의 이용비율이 각각 83.5%, 72.6%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연령대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 표본을 모집하였다. 응답자는 만19세~29세 173명(43.1%), 만 30세~49세 94명(23.4%)이 응답하였다. 직업은 사무직 117명(29.2%), 학생 96명(23.9%)으로 확인되었으며, 응답자들은 모두 SNS 계정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에 따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물리적 거리감의 요인분석 결과 KMO=.928, Bartlett’s x²=5195.443(p<.001)로 확인되었고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 결과 일상생활, 운동 시, 업무 시, 식사 시 모든 요인이 .733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SNS 이용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 추출 결과에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요인 제거 후 KMO=.928, Bartlett’s x²=5195.443(p<.001)로 확인되었고 신뢰도는 정보추구 유형 .819, 상호작용 유형 .887, 유희 및 오락 유형 .753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심리적 거리감과 대인관계 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이다. 심리적 거리감은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통성 추출 결과에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요인 제거 후 KMO=.834, Bartlett’s x²=933.919(p<.001)로 확인되었고 신뢰도는 .892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인관계 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868, Bartlett’s x²=977.263(p<.001)였으며, 신뢰도는 .874로 확인되었다.

        

        
          3) 상관관계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에 따라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대인관계 만족도, 조절변인으로서 SNS 이용유형(정보추구유형, 상호작용유형, 유희오락유형)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의 상관관계는 r=-.205(p<.01), 물리적 거리감과 대인관계 만족은 r=.319(p<.01), 심리적 거리감과 대인관계 만족은 r=-.589(p<.01)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거리감과 SNS 이용유형의 상관관계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인관계 만족과 유희오락유형은 r=.349(p<.01)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유형을 선행연구를 기반하여 정보추구, 상호작용, 유희 및 오락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세부요인들이 갖는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표 1의 연구가설 1 검증 결과, SNS 이용 유형 중 정보추구(t=3.862, p<.001)와 상호작용(t=5.271, p<.001), 유희 및 오락(t=2.700, p<.05) 유형 모두 대인관계 만족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Table 1. 
				
        

        
          SNS usage type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verification results
        
        

      

      
        
          
            	Variable
            	Model 1 Interpersonal satisfaction
          

          
            	
              B
            
            	
              S.E.
            
            	
              t
            
            	
              p
            
            	
              R2
              adjR2)
            
            	F
          

        
        
          	Constant
          	2.44
          	.24
          	10.10
          	.000***
          	.231
(.22)
          	39.72
        

        
          	Information
          	.19
          	.05
          	3.86
          	.000***
        

        
          	Interaction
          	.21
          	.04
          	5.27
          	.000***
        

        
          	Entertainment
          	.12
          	.05
          	2.70
          	.007*
        

        
          	Durbin-Watson= 1.912
        

      

      
        
          *p<.05, ***p<.001
        

      

      

      다음 표 2는 심리적 거리감과 물리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이다. 심리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모델 1에서는 정보추구 유형이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t=3,862, p<.001)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 유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t=5.271, p<.001)했으며, 유희 및 오락 유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t=2.700, p<.05)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델 4에서는 정보추구 유형(t=2.259, p<.05)하게 나타났고, 상호작용 유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t=2.255, p<.05)했으며, 유희 및 오락 유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t=2.436, p<.05)하게 나타났고, 심리적 거리감이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부(-)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t=-10.568, p<.001)하여 심리적 거리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2. 
				
        

        
          Resul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ing
        
        

      

      
        
          
            	Variable
            	Model 1  Interpersonal satisfaction
          

          
            	
              B
            
            	
              S.E.
            
            	
              t
            
            	
              p
            
            	
              R2
              adjR2)
            
            	F
          

        
        
          	(constant)
          	2.44
          	.24
          	10.10
          	.000***
          	.231
.22
          	39.72
        

        
          	Information
          	.19
          	.05
          	3.86
          	.000***
        

        
          	Interaction
          	.21
          	.04
          	5.27
          	.000***
        

        
          	Entertainment
          	.13
          	.05
          	2.70
          	.007*
        

        
          	Durbin-Watson=1.912
        

        
          	Model 2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nstant)
          	6.94
          	.139
          	49.90
          	.000***
          	.347
.34
          	211.56
        

        
          	Psychological Distancing
          	-.58
          	.040
          	-14.5
          	.000***
        

        
          	Durbin-Watson=1.967
        

        
          	Model 3 Psychological distancing
        

        
          	(constant)
          	5.82
          	.24
          	23.90
          	.000***
          	.235
.22
          	40.63
        

        
          	Information
          	-.19
          	.05
          	-3.89
          	.000***
        

        
          	Interaction
          	-.27
          	.04
          	-6.75
          	.000***
        

        
          	Entertainment
          	.05
          	.05
          	-1.16
          	.248
        

        
          	Durbin-Watson=1.909
        

        
          	Model 4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nstant)
          	5.16
          	.334
          	15.43
          	.000***
          	.400
.39
          	66.02
        

        
          	Information
          	.10
          	.044
          	2.26
          	.024*
        

        
          	Interaction
          	.08
          	.037
          	2.25
          	.025*
        

        
          	Entertainment
          	.10
          	.042
          	2.44
          	.015*
        

        
          	Psychological distancing
          	-.47
          	.044
          	-10.57
          	.000***
        

        
          	Durbin-Watson=1.909
        

      

      
        
          *p<.05, ***p<.001
        

      

      

      다음 표 3은 SNS 이용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물리적 거리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물리적 거리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간 중 방역수칙을 잘 지킬수록 물리적 거리감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2에서는 물리적 거리감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6.722, p<.001).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모델 4에서는 SNS 이용 유형 중 오락 및 유희(t=2.574, p>.05)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Results of the mediation effect of physical distancing
        
        

      

      
        
          
            	Variable
            	Model 1 Interpersonal satisfaction
          

          
            	
              B
            
            	
              S.E.
            
            	
              t
            
            	
              p
            
            	
              R2
              adjR2)
            
            	F
          

        
        
          	(constant)
          	2.44
          	.24
          	10.10
          	.000***
          	.23
(.22)
          	39.72
        

        
          	Information
          	.19
          	.05
          	3.86
          	.000***
        

        
          	Interaction
          	.21
          	.04
          	5.27
          	.000***
        

        
          	Entertainment
          	.13
          	.05
          	2.70
          	.007*
        

        
          	Durbin-Watson= 1.912
        

        
          	Model 2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nstant)
          	3.39
          	.246
          	13.79
          	.000***
          	.102
(.09)
          	45.19
        

        
          	Physical Distancing
          	.32
          	.048
          	6.72
          	.000***
        

        
          	Durbin-Watson= 1.891
        

        
          	Model 3 Physical distancing
        

        
          	(constant)
          	3.33
          	.26
          	13.02
          	.000***
          	.115
(.11)
          	17.23
        

        
          	Information
          	.24
          	.05
          	4.62
          	.000***
        

        
          	Interaction
          	.07
          	.04
          	1.37
          	.170
        

        
          	Entertainment
          	.04
          	.05
          	.86
          	.390
        

        
          	Durbin-Watson= 1.886
        

        
          	Model 4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nstant)
          	1.81
          	.28
          	6.37
          	.000***
          	.262
(.25)
          	35.22
        

        
          	Information
          	.14
          	.05
          	2.91
          	.004*
        

        
          	Interaction
          	.20
          	.04
          	5.08
          	.000***
        

        
          	Entertainment
          	.12
          	.05
          	2.57
          	.010*
        

        
          	Physical distancing
          	.19
          	.05
          	4.11
          	.000***
        

        
          	Durbin-Watson= 1.893
        

      

      
        
          *p<.05, ***p<.001
        

      

      

      이러한 결과는 SNS 이용자들의 대인관계 만족에 있어 정보를 주고받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를 더욱 크게 느끼거나 오락 및 유희의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상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SNS 특성에 있어 이용자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상호작용하여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40].

      마지막으로 물리적으로 멀다고 느껴질수록 심리적 거리에도 멀 것이라는 연구가설 4의 분석 결과, R2=.042였으며, Durbin-Watson 1.865로 확인되었다. 즉 물리적 거리감이 멀다고 느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설 4는 통계적으로 유의(t=-4.177, p<.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할수록 물리적 거리감은 증가하고, 증가한 물리적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Verification result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ing
        
        

      

      
        
          
            	Variable
            	Psychological distancing
          

          
            	
              B
            
            	
              S.E.
            
            	
              t
            
            	
              p
            
            	
              R2
              (adjR2))
            
            	F
          

        
        
          	(constant)
          	4.34
          	.25
          	16.94
          	.000***
          	.042
(.04)
          	17.45
        

        
          	Physical distancing
          	-.21
          	.05
          	-4.18
          	.000***
        

        
          	Durbin-Watson=1.865
        

      

      
        
          *p<.05, ***p<.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SNS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향후 사회적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은 일상의 대면 관계에서 비대면 관계의 형성과 강화로 그 중심점이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결국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서로 간에 물리적 거리를 제한하는 규범적 강제의 메시지이다[16].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온라인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SNS를 이용한 대인관계 및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SNS 이용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SNS를 이용한 정보추구와 상호작용 유형에서 대인관계 만족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SNS 이용에 따른 사회자본 강화론(social capital enhancing approach)[40]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온라인 관계 속에서 대인과 상호 이타주의 및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42] 이는 온라인 공동체에서 신뢰를 기반한 상호작용으로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을 확장, 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SNS 이용 유형과 대인관계 만족 간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감과 물리적 거리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 연구가설 2와 3이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거리감은 타인과의 교류, 정서적 교감, 친밀감의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서가 비대면 시기에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친밀감과 같은 사적이고 주관적인 지각 정도가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3]. 연구 결과 중 SNS로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이용자의 경우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록 물리적 거리감이 발생하더라도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완화해주거나,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SNS 이용의 정도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44]. 이러한 긍정적인 자원에는 타인의 유형적이고 정보적이며 정서적인 도움이 포함[45]되는데, 물리적 공간의 활동이 제한적일지라도 SNS 이용을 통해 심리적 자본을 형성하고 강한 유대를 형성하거나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성을 통해 사회적 대인관계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연구가설 4로 제시한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의 인과관계가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거리도 멀어진다는 결과는 방역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이는 다시 정서 및 심리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심리적 거리감으로 대상에 대해 멀고 가까움을 지각하는 인식이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주고, 우울증이나 외로움, 주관적 행복 등 심리사회적 웰빙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3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해제되어 물리적 활동이 자유로워졌지만, 사회적 대인관계의 지속 방안과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물리적 환경이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사회관계의 부재가 불안의 증가를 가져왔다. 심리적 친밀감이 부재한다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촉하다보면 심리적 거리가 해소될 수도 있지만[41],[42],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제적 공간의 제한을 두게 되면 물리적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의 인과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SNS의 이용은 이러한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의 기존의 인과관계를 다소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정책이 시행되었던 상황에서 이용하는 SNS의 유형에 따라 물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고, 사회적 대인관계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유지 혹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전의 연구들 중에서는 미디어 이용에 따라 사회적 위험 인식을 강화시키고, 대인 간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미디어 이용의 피로감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SNS 이용이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인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SNS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은 대인 간 정보교환이나 확산에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정보 전달과 위기로 인한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도구로써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48]. 이처럼 SNS 이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SNS 소통 및 상호작용에 기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SNS의 이용이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향후 관련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거리감 설문도구의 자기보고식에 대한 한계점을 갖는다. 물리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조사 시점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닌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해제되어 실내외 마스크 착용만 시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설문문항은 도덕적, 사회규범적 관점에서 응답에 대한 신뢰성에 한계를 가질 수 있고 방역정책이 각 단계별로 시행되었을 때와 현재의 방역정책이 다르게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팬데믹 이후에 실시한 설문시기로 유추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일상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가정을 간과한 점이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 등이 2년 간의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완화내지는 감소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상 활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물리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향후 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포함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연령층일수록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그에 따라 온라인 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온라인 내에서 구성되는 집단 등의 관계 형성에 소외되어 사회적 자본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약한 유대로 형성되는 연결적 자본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삶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사회에서 고연령층의 SNS 이용량과 이용유형을 파악하고,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SNS의 이용 유형뿐만 아니라,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고 익숙해지는 현재에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가상환경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 동기가 논의되고 있으며, 가상환경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대인관계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성격특질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 의해서도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이 관련이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물리적 및 심리적 거리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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